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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캐나다의 건조 낙뢰와 산불 위험: 2023년 기록적
시즌과 미래 전망

배진일, 손락훈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건조 낙뢰는 일 누적 강수량이 2.5 mm 미만일 때 발생하는 낙뢰로, 산불의 주요 자연 점화원 중 하나이다. 특히 비를 동반한 낙뢰
보다 점화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산불 피해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저습·강풍이 동반되는 ‘산불 날
씨’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류 환경 변화에 따른 낙뢰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건조 낙뢰 발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낙뢰 점화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2023년 발생한 캐나다 산불은 극단적인 연료 건조와 낙뢰가 결합할 때 다발적인 점화와 대
형화로 이어짐을 잘 보여준다. 특히 북부 캐나다는 지구 평균보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눈 녹는 시기 조기화, 봄철 적설량 
감소, 대기 건조 심화, 식생의 북상과 밀집으로 인해 연료 연속성이 강화되며 산불 취약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한대 전역을 포괄하는 낙뢰–산불 통합 자료는 최근에서야 구축되었으며, 건조 낙뢰에 초점을 맞춘 북부 캐나다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기록적 산불 시즌을 사례로, 재분석 기상자료와 낙뢰 관측 자료를 결합하여 건조 낙뢰 발생에 유리한 열역
학적·역학적 구조(대류 불안정, 중층 수분, 하층 건조)를 규명하고, 지역별 지배 인자를 식별하였다. 아울러 CMIP6 시나리오(SSP2-
4.5, SSP5-8.5)를 적용하여 건조 낙뢰 위험의 미래 빈도와 강도 변화를 정량화하고, 이에 따른 공간적·계절적 패턴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점차 온난·건조화하는 기후에서 낙뢰 점화 가능성 예측과 변화하는 산불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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